
생명의     말씀

봉천동은 1960년대 후반 이촌동 수재민들이 집단 이주를 하면서 마을이 형성되었습니다. 그 후 이농민(離農民)과 다른 지역 

철거민들이 이주해 대규모 도시 빈민 지역이 형성되었습니다. 선교 본당이 시작될 시기에 봉천3동은 철거가 진행되고 있어

서 봉천동의 전형적인 빈민 거주 지역이 거의 해체된 상태였습니다. 현재 봉천3동은 재개발이 되긴 했으나 여전히 경제적으

로 어려운 지역입니다. 1994년 5월 남부 지역 공소 낮은자리 설립을 시작으로 1997년 봉천3동 하늘자리 평화의 집을 개소하

고, 1999년 2월 봉천3동 선교 본당 건물을 매입해 5월 선교 본당 축복식을 거행했습니다. 김명중 시몬 신부  |  홍보국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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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 바람, 하느님, 그리고 나>, 故 김정훈 부제를 기리는 

유고집의 제목입니다. 산을 유난히 사랑했던 김정훈 부제의 

안타까운 죽음 이전에 산장에 남긴 본인의 글이기도 합니

다. 산은 성경에서 하느님을 만나는 장소로, 하느님의 영광

이 드러나는 장소로 표현됩니다. 그렇기에 산은 기도의 장

소이기도 합니다. 아마도 평지보다 높은 곳이기에, 하늘에 

가까운 곳이기에 이런 생각이 자리 잡았을 것입니다. 예수

님께서 산에 오르신 이유 역시 기도하시기 위해서입니다.

루카복음은 다른 복음서에 비해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다

는 것을 많이 언급합니다. 특별히 중요한 순간들에 앞서 예

수님은 하느님께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세례 후에 당

신의 공생활을 앞두고 기도하셨고(루카 3,21 참조) 제자들을 부

르실 때에도(루카 6,12 참조) 그리고 영광스러운 변모 사건에서

도 기도하셨다고 전합니다.(루카 9,28 참조) 잘 알려진 겟세마

니에서의 기도 역시 예수님의 수난과 죽음이라는 결정적인 

사건을 준비하는 시간이었습니다.(루카 22,41-42 참조) 

산에서 기도하신 후에 내려오신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

해 말씀하십니다. “행복하여라!” 또 말씀하십니다. “불행하

여라!” 흔히 행복과 불행선언이라고 부르는 루카복음의 말

씀은 사실 똑같은 내용의 반복입니다. 내용을 짝지어 보면 

이렇습니다. 가난과 부유함, 굶주림과 배부름, 우는 것과 

웃는 것 그리고 박해와 칭찬입니다. 가난하고 믿음 때문에 

박해를 받으며, 지금 굶주리고, 지금 슬퍼하는 이들은 행복

합니다. 반면에 부유하고 칭찬을 들으며, 지금 배부르고, 

지금 웃는 이들은 불행합니다. 

행복과 불행.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의 생각과는 정반대의 내용입니다. 불행하다고 표현되는 이

들은 실상 지금 행복한 이들입니다. 그들에겐 부족한 것이 별

로 없습니다. 모든 것이 채워지고 다른 이들에게 칭송을 받

으며 지금 세상에서의 삶 역시 만족한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

만 행복한 이들은 지금 여기에서 불행한 이들입니다. 그들에

게는 모든 것이 부족합니다. 재물도 칭찬도 음식도 부족합니

다. 심지어 그들은 웃음으로 표현되는 기쁨 역시 부족합니다. 

행복과 불행선언은 비움과 채움에 관한 말씀처럼 들립

니다. 행복한 이들은 지금 부족한, 그래서 하느님께서 채워

줄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불행한 이들은 지금 풍족

하고 만족한 삶을 사는, 하느님께서 채워줄 것이 별로 없는 

사람들입니다. 너무나도 역설적이지만 부족하고 채워지지 

않은 이들이 행복합니다. 하느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하느님께서 채워주시기를 고대하는 사람들, 세상의 것보다 

하느님을 바라는 사람들, 지금의 삶에 안주하지 않고 하느

님의 나라가 완성될 그날을 희망하는 사람들, 이 세상에서 

용기 있게 믿음을 실천하는 사람들, 그들은 행복합니다. 세

상의 행복이 아닌 하느님께서 주시는 행복입니다. 이것이 

신앙인들의 참된 행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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